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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공식 기도문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 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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